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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비관속육상식물에 속하는 선태식물(Bryophyte)은 전 세계

적으로 선류가 9,000~13,000종(Crosby et al., 1999; Magill, 

2010), 태류가 7,000~9,000종(von Konrat et al., 2010), 각태

류가 200~250종(Villarreal et al., 2010)으로 총 16,200~22,250

여 종이 분포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2022 국가생물종목록

에 따르면 국내는 1,074종이 분포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비록 종 수는 관속식물에 비해 적지만 선태식물의 일부 종은 

개척식물로 역할을 하며, 기후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Nakatsubo, 1997; Osaki and Nakatsubo, 2021). 

우리나라 선태식물 연구의 시작은 20세기 초 프랑스 신부 

Urban Faurie에 의한 식물채집 중 선태식물이 포함된 것이었으

며, 이후 채집 표본 중들 선류는 Cardot에게, 태류는 Stephani

에게 전달되어 학계에 정리 및 발표하였다(Chang et al., 2004; 

Lee and Choi, 2012). 이후 1930년대에서 1960년대에 Horikawa, 

Noguchi, Hattori 등의 일본학자들에 의해 선태식물에 관한 연

구가 진행되어 한반도 미기록종과 신종을 포함하여 한반도산 

선태류가 보고되었다(Horikawa, 1936; Noguchi, 1954; Hattori 

et al., 1962). 북한의 경우 해방 이후 소수의 학자에 의해 선태류

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 왔으며, 김영호와 황호준에 의해 조선

포자식물 8 - 태선류편 1- (Kim and Hwang, 1991)과 조선포자

식물 9 - 대선류편 2- (Hwang, 1991)이 발행되었다. 남한의 경

우 국내 학자에 의한 활발한 연구는 1960년대부터 홍원식과 최

두문에 의한 시작으로(Lee and Choi, 2012), 송종석, 선병윤, 최

승세, 김원희 등에 의해 한반도의 미기록종 및 신종 보고, 새로

운 분포지 추가, 목록 정리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Bakalin 

et al., 2009; Choi et al., 2010, 2021; Kim et al., 2020; Song, 

2002). 또한,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수목원, 국립공원연구원 등

의 기관에서도 지속적인 선태식물상 보고와 함께 DB구축이 수

행되고 있다(KNPRI, 2019; NIBR, 2015, 2022; Park and Choi, 

2007). 그러나, 미개척분류군에 속하는 국내의 선태식물에 관

한 연구는 지속적인 선태식물상 조사를 통해 확증표본 확보 및 

선태식물의 한반도내 생육지 파악 등의 기초자료 구축이 필요

하다(Hwang and Park, 2020).

식물 자생지 조사는 생태학적 초기 접근 수단으로 종 보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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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요한 사항이다(Park et al., 2022). 

식물의 생육환경에 대한 이해와 계통분류학적, 지리학적 특징 

및 자생지의 식물 개체군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어야만 정확한 

식물목록이 작성될 수 있다(KNA, 2011; Lee, 1998; Sun et al., 

2012).

본 조사에서 국내 생육이 확인된 Archidium ohioense는 이

전까지 한반도내 분포할 것으로 추정한 종으로 Archidium 속에

서 가장 분포지가 넓고 변이가 많은 종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비스테로이스성 항염 성분(Akinpelu et al., 2017) 및 상처치료

(Akinpelu et al., 2018) 관련 등 다양한 성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A. ohioense의 국내 분포 대한 정밀한 연구가 필

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생육 정보 DB와 한반도 자원식물의 분포 

실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까지 10월까지 감악산의 

선태식물상 조사를 수행하던 중 자생지 및 정확한 생육 정보가 

부족하였던 A. ohioense의 생육을 확인하고 정밀하게 조사하였

다(Fig. 1). 확보된 표본은 현미경을 사용하여 선태식물의 주요 

형질을 확인하였으며, 선태식물의 동정은 한국동식물도감 제

24권 식물편-선태류(Choe, 1980), 조선포자식물9 -대선류편 

2- (Hwang, 1991), Moss Flora of China Vol. 1 (Gao et al., 

2000), Illustrated Moss Flora of Japan (Noguchi, 1987), The 

Flora of North America bryophyte Vol. 27 (FNA Editorial 

Committee, 2007) 등의 국내·외 문헌을 참고하였다. 

Site - Mt. Gamak (감악산)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양주시 남면과 연천군 전곡읍에 걸쳐 

있는 감악산(674.9 m)은 산세가 험하고, 폭포, 계곡 암벽 등이 

발달한 산이다. 경기육괴 북서 연변부에 위치하는 감악산의 지

질은 알칼리 변성화감암질암으로 조성되어 있다(Lee et al., 

2003). 감악산 서쪽 능선 아래의 적성면에 속하는 지역은 임진

강 본류에 의해 하천의 침식이 활발한 곳이며, 동쪽 능선 아래의 

전곡읍에 해당하는 지역은 높은 곳은 600 m 이상이지만 평지의 

고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산세가 험하다고 알려져 있다

(Gyeonggi Province Museum. 2001).

결  과

Archidium ohioense Schimp. ex Müll. Hal., Syn. Musc. 

Frond. 2: 517; A. japonicum Broth. ex Ikeno, Shokubutsu 

Fig. 1. Distribution maps of Archidium ohioense Schimp. ex Müll. Hal. ● Documental information: Australia, Brazil, Chile, China, 

Japan, Kenya, Madagascar, Malawa, Mexico, Nigeria, South Africa, Suriname, Tanzania, USA ★ Confirmed domain: Korea 

(Gyeongg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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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ogaku: 377, f. 209 (1906), - A. tokyoense Okam., Bot, 

Mag. Tokyo 24: 370 (1910)

Archidium 속에서 가장 널리 분포하는 종으로 식물체의 크기

와 잎 길이의 변이가 크며, 습한 장소에 서식하는 개체일수록 식물

체와 잎이 커진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A. alternifolium 와 A. 

tenerrimum으로 오동정 되기도 한다(FNA Editorial Committee, 

2007).

분류군의 기재

식물체는 5 ㎜ 정도이며, 정생으로 줄기는 단순하지만 드물

게 갈라지기도 한다. 잎은 녹색에서 황록색을 띤다. 잎은 난상 

피침형이나 삼각상 피침형이며 잎 길이는 1.2-1.5 ㎜이며, 너비

는 0.23-0.25 ㎜이다. 잎가장자리는 잎 상부에 미세한 거치가 

있고 아래쪽은 매끈하다. 중륵은 하나이며 굵고 거의 잎끝까지 

나 있거나 약간 도출되기도 한다. 중앙세포는 장상 마름모형, 

좁은 장상 마름모형, 직사각형이며, 중앙세포의 길이는 77-87 

㎛, 너비는 7-8 ㎛이다. 익부는 짧은 직사각형이거나 직사각형

으로 31-56 ㎛, 너비는 6-11 ㎛이다(Fig. 2, Fig. 3). 

국명: 연이끼(신칭)

분포: Australia (Northern Territory), Brazil (Bahia, 

Pernambuco), Chile (Valparaíso), China (Jiangsu, Shan-

dong), Japan (Aomori, Ibaraki, Kagoshima, Kumamoto, 

Nagano, Okinawa, Saitama, Tokyo, Yamagata), Kenya 

(Migori), Madagascar (Mahajanga, Toliara), Malawa (Sou-

thern Region), Mexico (Chihuahua, Michoacan, Nayarit), 

Nigeria (Ondo, Oyo), South Africa (Eastern Cape, Limpopo, 

Western Cape), Suriname (Nickerie), Tanzania (Dodoma, 

Tanga), USA (Alabama, Connecticut, Delaware, Florida, 

Georgia, Illinois, Indiana, Iowa, Kansas, Kentucky, Louisiana, 

Maryland, Michigan, Minnesota, Missouri, New Jersey, 

New York, North Carolina, Ohio, Oklahoma, Pennsylvania, 

Rhode Island, South Carolina, Tennessee, Texas, Virginia, 

Washington D.C., West Virginia), Korea (Gyeonggi-do) 

(Fig. 1).

자생지: 보통 해발 600 m까지 나타나며, 도로변, 목초지, 대

초원, 개울가 등 개방되고 습한 사질토양, 진흙, 도출된 암석에 

주로 생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NA Editorial Committee, 

2007). 이번 조사에서는 해발 314 m의 개방되고 습한 사질성 토

양에 꼬마이끼(Weissia controversa Hedw.)와 함께 생육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관찰표본: 한국-경기 연천군 전곡읍 늘목리 산 121. 21.Sep. 

2022. Eunhwa Yoo (No. EH22092106-1), 일본- Kayanotaira 

Kijimadaria-Mura Nagono Pref. Japan. 2. Aug. 1972. K. 

Saito (K. Saito no. 13833/ TNS no. 239731).

Fig. 2. Illustrations of Archidium ohioense Schimp. ex Müll. Hal. (A: Plant; B: Leaf shape; C: Apex; D: Alar cell; E: Median cell; F: 

Margin; G: Cross-section of 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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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US Archidium의 검색표

1. 줄기는 3 ㎜ 이하로 작고, 중륵은 가늘다. ···· A. minus

1. 줄기는 2-20 ㎜ 정도이며 중륵은 굵다. ···················· 2

  2. 익부가 다른 세포와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는다·········

··························································· A. donnellii

  2. 익부가 다른 세포와 뚜렷하게 구별된다. ·············· 3 

    3. 잎의 가장자리는 약하게 말리며 거의 전연이다. ·····

······························································ A. hallii

3. 잎의 가장자리는 편평하며, 전연이거나 상부에 거치가 

발달했다. ····························································· 4 

  4. 삭은 식물체의 말단과 측면 모두 달린다. ·················

······································· A. ohioense 연이끼(신칭)

  4. 삭은 식물체의 주로 말단에 달리지만 드물게 측면에 

달린다. ································································ 5

    5. 중앙세포는 좁으며, 마름모형에서 장상-마름모형이다 

(45-160 × 8-14 ㎛, 5-15:1). ····· A. alternifolium

    5. 중앙세포는 넓으며, 마름모형이다(50-90 × 14-25 ㎛, 

3-5:1). ······································ A. tenerrimum 

고  찰

Archidiaceae에 속하는 A. ohioense는 Park and Choi (2007)

에 의해 1목 1과 1속 1종 흙이끼라는 국명으로 한국의 선태식물 

목록에 포함되었던 종이다. 그러나, 확보된 표본 및 명확한 국

내분포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0 국내 선태식물목록에

서 제외되었다(Kim et al., 2020). 

본 연구는 경기도 감악산에서 A. ohioense의 생육을 확인하

여 국내분포를 재검토하고 형태학적 기재와 동정을 위한 주요 

형태형질 사진을 제시하였다. 

국명은 혼동을 줄이기 위해 국가 종목록에서 제외되었던 흙

이끼를 사용하지 않고, 조사한 형질을 바탕으로 색과 잎이 연하

여 연이끼로 신칭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A. ohioense의 크기는 서식환경에 따라 2~20 ㎜로 식물체의 

크기는 다양하며(FNA Editorial Committee, 2007), 중앙세포

크기는 25-90 × 8-15 ㎛로 알려져 있다. 1972년 일본 Kaya-

notaira에서 채집된 개체(TNS no. 239731)는 식물체 크기는 5 

㎜ 정도이며, 중앙세포는 31~75 × 7~11 ㎛로 확인되었다. 이번 

감악산에서 확인된 A. ohioense의 식물체 크기는 5 ㎜ 정도이

며, 중앙세포는 77~87 × 7~8 ㎛로 일본 개체에 비하면 중앙세

포의 너비가 폭보다 좁게 나타났다(Table 1). 

A. ohioense는 일본, 중국, 미국 등 여러 국가에 분포하며

(Consortium of Bryophyte Herbaria, 2023) 열대에서 온대까

지 광범위하게 분포한다. 그러나, 그 개체의 크기가 작고 다른 

선태식물과 혼재한다고 알려져 있으며(Atwood, 2021), 이번에 

새롭게 확인된 자생지인 감악산에서도 꼬마이끼와 혼재되어 자

생하고 있었다. 그래서, 국내에서 분포에 대한 명확한 보고가 

미흡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한반도에 자생하는 선태식물 분포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과 최근 항염 및 상처치료 관련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 A. 

ohioense는 안정적인 자원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후 지속적으로 

A. ohioense의 정확한 생육지를 파악하고 근연분류군에 대한 

비교 연구를 보다 면밀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다.

Fig. 3. Photographs of Archidium ohioense Schimp. ex Müll. Hal. (A: Population; B: Leaf shape; C: Apex; D: Margin; E: Alar cell; 

F: Cross-section of leaf; G: Median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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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

Archidium Brid. (Archidiaceae) 속은 극지방을 제외한 아열

대에서 온대 지역까지 35종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진 속으로 

국내 분포는 명확하지 않았으나 경기도 연천군 감악산에 

Archidium ohioense Schimp ex Müll. Hal.이 자생하고 있음을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A. ohioense의 형태학적 기재와 동

정을 위한 주요 형질의 사진, 도해 및 검색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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